
섬 전체가 미술관! 

카가와현 (일본)의 나오시마 등을 무대로 한 현대 아트 축전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 

2022” 개막  

 

안도 타다오 건축과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에 의해 “현대 아트의 성지”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The NY Times 에서 52 Places to GO 에도 선정된 카가와현(일본)의 나오시마를 

포함한 12 개의 섬들을 무대로 하는 현대 아트 축전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 2022”가 2022 년 

4 월 14 일부터 11 월 6 일까지 펼쳐진다.  

 

2010 년 첫 개최 후, 3 년마다 개최되는 트리엔날레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예술제는 매 회 

100 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아트 페스티벌로 올해로 5 번째의 

개최이다.  

 

지난 번에 이어서 봄(4 월 14 일~5 월 18 일), 여름(8 월 5 일~9 월 4 일), 가을(9 월 

29 일~11 월 6 일)의 3 시즌(총 105 일간)에 나눠서 개최. 나오시마, 데시마, 메기지마, 

오기지마, 쇼도시마 등 세토내해의 12 개의 섬들과 카가와현의 다카마츠항 주변 등 14 곳의 

에리어가 회장이 된다.  

 

33 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안도 타다오, 쿠사마 야요이, 레안도르 에를리치 등 184 팀의 

아티스트가 참가하고, 아트 작품의 숫자는 214 작품을 예정. 한국 작가로는 나오시마에 상설 

미술관을 보유한 이우환, 쇼도시마에 작품이 있는 최정화 등 4 명이 참가한다.  

 

예술제 실행 위원회는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는 처음부터 “바다의 복권(復権)”을 테마로,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이 교착하고 교향해 온 세토우치 섬들에게 활력을 되찾아 주고, 

세토우치가 지구상의 모든 지역의 “희망의 바다”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라고 밝혔다.  

 

이 예술제 종합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후쿠타케 소이치로는 “큰 사회문제가 우리들 앞에 

들이닥쳐 있는 현재, 메시지성이 높은 현대 아트와 마주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몸을 두는 

것으로 인해 진정한 풍요로움, 진정한 행복, 정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는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깊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또 종합 디렉터인 키타가와 플럼은 “미술은 자연의 생리에 솔직한 아티스트의 다층, 

다양한 표현에 의해 지금 우리들, 우리들의 문명, 사회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심어준다”며, 

“이 예술제가 이 지역에 제대로 발을 들여놓아 눈과 마음이 세계로 이어지는 예술제가 되면 

좋겠다”라는 전망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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